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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1.(화) 09:00 배포 2023. 4. 11.(화) 08:30

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출범 후 소상공인 집중 지원 -
- 특허청·세종시, 소상공인 상표등록증 수여식(4.11) -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1월)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제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우선심사처리기간: 22.1∼2월평균 1.9개월→ 23.1∼2월평균 0.99개월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화)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 세종시 보람동)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한다.

* 우나기칸(대표 이은서, 세종시 보람동 음식점)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➊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➋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➊ 전체 상표출원 대비 우선심사 신청 비중

(’19) 3.8% → (’20) 6.0% → (’21) 9.1% → (’22) 13.2% → (’23.2) 13.6%
➋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중
(’19) 41.8% → (’20) 44.3% → (’21) 46.0% → (’22) 48.6% → (’23.2) 50.1%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景氣)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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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

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

(50%)에 가깝게 대폭 단축되었다.

< 제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우선심사신청 건수 및 처리기간 >

구 분
2022 2023

1월 2월 1월 2월

출원건수 191 188
259
(é)

213
(é)

처리기간
1.8 1.9

0.95
(ê)

1.02
(ê)

(누계 평균) 1.9 (누계 평균) 0.99

 이은서(우나기칸 대표, 36세)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특허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상표가치(브랜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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